
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민과 파주시민 여러분, 

그리고 국내외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. 

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

생각 같아서는 제 축사 빼고 조금 전에 봤던 공연을 한 5분쯤 더 봤으면 좋을

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, 준비된 순서니까 제가 열심히 축사를 하겠습니다.

축사 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. 잔뜩 적어 왔는데 좀 곤란하게

되었습니다.

기업이 공장을 준공하는데 통령이 온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. 그

러나 오늘 저는 올만하다 싶어서 왔습니다.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기 때문입니

다. 개인적으로 약간의 인연도 있어서 왔습니다. 이 공장 부지를 결정할 때 국무

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

니까 참 잘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손학규 지사님, 정말 기쁘시겠습니다.

이거 해 달라고 떼를 그렇게 쓰시더니 이제 만족하십니까?

이 자리에는 창조와 도전이 있습니다. 창조와 도전이 역사를 만듭니다. 저는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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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 다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,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조와 도전이 우리 한국

을 이제 선진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의

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. 온 국민과 함께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. 많은 사람

들의 땀이 이 자리에 함께 엉켜 있습니다. 

이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결단하실 때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? 저는 기

업에 투자하고, 또 투자한 기업이 이득을 얻는 일을 도전에 한 가라고 생각

합니다. 도전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 사

람에게 큰 가가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야말로

큰 출발을 하는 LG필립스에 해서 크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.

조금 전에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하나하나 소개하셨듯이 중앙정부, 경기도, 파

주시 등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.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양보했습니

다.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진 오늘의 준공입니다. 

저는 그것이 우리 전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

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

이 LG필립스 LCD공장의 준공이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자리

라고 생각합니다. 

물론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. 아직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두운 곳도 많이

있습니다. 우리 한국이 아주 앞서가는 곳이 있으면 함께 가야 될 어려운 사람들도

있습니다.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열심히 해 주시면 어려운 분들은 또 정치하

는 사람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. 열심히 성공하셔서 세금 많이 내시고, 정치하

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그 세금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

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겠습니다. 

거듭 준공을 축하드리며, 계속 창조하고 혁신하고 도전해서 세계 1등의 자리를

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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